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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ED TV 호조에도 “울상”
세계시장 독주에도 내수 부진 … 높은 가격에 경쟁구도 형성 어려워

삼성전가가 LED(Light Emitting Diode) TV 세계시장에서 독주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시장에서는 속을 태우

고 있다.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9년 3월 국내와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LED TV를 출시해 2개월

여 만에 판매량이 40만대를 넘어서 6월까지 5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는 5월 말까지 10주간 판매량이 1만5000대에 그쳐 내수 판매량이 글로벌 수요호조의 발

목을 잡고 있다.

대당 300만-690만원에 이르는 높은 가격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경쟁기업들의 관망하는 태

도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쟁을 통해 시장이 커지면 수요와 생산이 늘고 제품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 다시 시장이 확대되는 선순

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다른 기업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다 보니 시장이 제대로 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6월말 LED TV 신제품(모델명 55LH93)을 출시하는 LG전자는 현재 별다른 마케팅 활동 없이 전국

백화점 51곳에서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LED 광원을 테두리에 설치(에지 방식)한 제품을 먼저 내놓은 삼성전자와 두께-화질 공방을 벌였던 LG전자

는 소리없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지대와 벽걸이를 제외한 제품 가격만 700만원대로 고가여서 일반 매장에서는 아직 마

케팅을 하지 않고 있다”며 “6월 말 제품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TV 시장의 빅3인 소니(Sony)도 1월 국내시장에 X4500시리즈 LED TV 2개 모델을 출시한 이후 아

직 신제품 출시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소니는 미국시장에서 4000달러에 판매하던 ZX1 모델 40인치 제품가격을 최근 3500달러로 내리고 공

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품을 많이 들여와 판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

다”고 말했다.

시장 관계자는 “제품 가격이 일단 비싸고 기업마다 전략과 시장 전망이 다르다”며 “LCD TV를 처음 출시했

을 때처럼 시장이 커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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